
클로로포름, 내수부진 수출로 타개
9 5년 수출 109.5% 증가한 8 8 0 0톤 … 중국·일본 집중

국내 클로로포름(삼염화메탄) 시장의 수요부진 등 성장한계를 수출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

되고 있다.

이처럼 국내시장 자체내 타개가 아닌 수출로 시장을 공략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클로로포름이 여타

염소계제품과는 달리 몇몇 합성수지의 용매 및 제조에 한정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이에따라 국내 클로로포름 생산기업은 8 0 %이상 소화하

는 불소계냉매 용도를 뛰어넘는 신규용도 창출에 적극성

을 가져야 하는 숙제가 제기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국내 클로로포름 시장규모는 총 1만5 0 0톤으로 9 4년 1만톤에 비해 4.7% 증

가에 머물러 일정정도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.

클로로포름 수입은 9 2년 1 0 0 0톤, 93년 4 0 0톤, 94년 8 5 0톤, 95년 1 4 0톤으로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며,

9 6년 수입제품은 대부분 불소수지 제조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9 2년부터 삼성정밀화학이 연산 1만톤 생산체제를 갖춰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9 1년까지 연평균

5 0 0 0 ~ 6 0 0 0톤의 수입품을 국산으로 대체함은 물론 내수신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

국내 유일 생산기업인 삼성정밀화학은 9 5년 1만1 0 0 0톤을 생산해 이중 7 0 0 0톤을 내수판매했고, 4000

톤을 중국과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정밀화학은 내수공급을 우선하면서도 수출비중을 늘릴 계획인데, 이는 9 4년부터 부상한 일본시

장과 함께 중국으로의 수출도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때문이다.

대성종합물산은 삼성정밀화학으로 부터 클로로포름을 공급받아 내수판매는 물론 9 5년 일본 및 대만,

싱가폴 등지에 3 0 0 0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클로로포름 수출은 9 2년 2 5 0 0톤, 93년 4 0 0 0톤, 94년 4 2 0 0톤, 95년 8 8 0 0톤을 기록, 매년 큰폭으로 증가

하고 있다.

국내 클로로포름 최대 수요기업인 울산화학은 9 5년 8 3 0 0톤을 공급받아 전량 R-22 제조에 사용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
의약용 수요는 종근당을 비롯 유안화학, 삼천리제약 등이 마취제 및 소독제 생산용으로 9 5년 2 0 0 0톤

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불소수지도료용은 건설화학, 고려화학, 대한페인트잉크, 조광페인트등 주요 페인트 생산기업들이 수

입제품을 포함, 200톤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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